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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월 10 일 

 

에스토이아의 여성 대통령 컬스티 칼류레이드가 세계지식포럼 참석차 10 월 8 일 방한 

하였습니다.   

 

대한민국정부가 혁신성장을 통한 경제돌파구가 시급한 때여서, 칼류라이드 대통령의 

방한 인터뷰 기사가 흥미를 끌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백삼십만에 불과한 

에스토니아보다 40 배 큰 나라입니다. 그러나 민첩한 작은고기가 큰 고기를 잡아 

먹는다는 4 차 산업혁명 시대입니다. 지역경제활성화를 통해 각자 체질에 맞게 

세계적인 지역으로 성장해야 할 때입니다. 4 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한 우리나라가 

어떻게 미래를 대비해야 하는지 에스토니아가 잘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에스토니아를 “디지털로 만든 기업가정신의 국가”라고 말합니다. 왜 디지털인가? 

독립한지 이제 30 년도 채 안되기 때문에, 현실산업 인프라가 부족하고, 작은 

나라이기 때문에 큰 나라의 전략을 따라가지 않고 최첨단 미래분야에 집중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지털세계에 기반한 스타트업을 장려하고 기업가정신에 기반한 

국가전략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세계최초로 e-Residency 즉 전자시민권을 발행해 주는 것을 2014 년에 

시행하였습니다. 백 유로만 내고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전세계에서 누구나 

에스토니아 시민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시민권으로 은행계좌를 개설하고 온라인 

결제도 하고, 창업도 할 수 있습니다. 즉, 에스토니아에 살지 않아도, EU 에 속한 

나라에서, 창업할 수 있는 것이지요.  

 

스타트업 장려는 예산으로 고용을 늘리거나 세제 혜택을 준다거나 하는 식으로 

정부가 시장에 직접 개입하는 방식을 쓰지 않는다고 합니다. 오히려, 전자시민권 

제공과 같은 혁신 행정서비스, 또한 ‘글로벌 대기업 규제’ 와 같은 친 스타트업 

환경을 만들어 주는 방식을 쓴다고 합니다. 기업을 직접 지원하는 방식은 기업가의 

야성을 키우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부의 역할은 공정하고 합법적인 판을 



깔아주는데 있고, 그 위에서 스타트업들이 자유롭게 경쟁하는 시스템을 

지향하겠다는 것입니다.  

 

중앙정부가 예산권을 쥐고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는 우리의 산업진흥정책은 이제 

정말 다시 생각해 봐야 할 산업화시대 관습이라고 보입니다. 정부가 직접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것 보다는 지방도시가 각자 실정에 맞도록 정책방향을 결정하고, 

성장하는 것을 지원해주는 쪽으로 정책의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구 백삼십만의 에스토니아는 이렇게 전세계 기업인들의 주목을 받으며, 작지만 

강한 나라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중앙정부와 지자체 정부가 에스토니아의 

생존전략을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4 차 산업혁명 시대는 작지만 

강한 지자체들이 대한민국을 주도하는 시대인 것입니다.  

 

끝 

 

참고자료. 

1. "기업 야성 살리려면 정부 개입 말아야, 데이터 인프라 만들어주면 

스타트업은 스스로 성장" 신현규, 박용범 기자, 매일경제, 입력 : 2018.10.08 

17:50:28   수정 : 2018.10.08 20:34:23.  

 

2. Wikipedia Facts: 에스토니아는 북유럽의 발트 3 국 중 최북단에 위치합니다.  

인구는  1 백 32 만명, 일인당 GDP 는 2 만 3 천 달러입니다.   

소련으로부터 1991 년에 독립을 하였지요.  

출산율이 사망률보다 낮아서 인구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전 국토가 울창한 산림으로 덮여있어서 유럽의 아마존이라고 불립니다. 

 


